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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창업인식 형성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의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청소

년 비즈쿨 캠프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59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SPSS 21.0과 Amos 22.0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

다. 가설검증 결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이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긍정

적 영향을 주고,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매개하여 창업의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인식(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

신)이 형성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증명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청소년 창업교육, 비즈쿨,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Perceived Feasibility, Entrepreneu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 

total of 55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BizCool Camp, were classified as SPSS 

21.0 And Amos 22.0.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tise, Differenti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vely affect 

Perceived Feasibility and Entrepreneurship, and Perceived Feasibility and Entrepreneurship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proves that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should be 

formed in order for The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b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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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예상

되는 가운데, 경제적 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1]. 이에 미래의

창업 주역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과 창업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에 전 세

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5].

창업을 하기 위한 필요 지식과 기술, 기업가정신은 단

기간에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창업교육

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 또한, 청소년기

에는 진로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6]. 청소년

창업교육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지식 및 스킬

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통해 향후 진로로 창업가를 선택하는 등 진

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7,8].

청소년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업지식 및 스

킬을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9-16].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직면하

고 있어 단순히창업교육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바로 창업의도가 향상되기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진로

로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창업의도가 향상될 수 있다[8,17].

이같이 청소년 창업의도에 창업인식이 중요한 매개역

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매개역

할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10-16].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청소

년의 진로특성을 감안한 창업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업의도 향상을 위한효과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내 청소년 창업교육은 정

부 및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창업교육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

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이 대표적

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으

로 초‧중‧고생에게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정

신, 진취성 등 기업가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하며[18], 교과과정을 통한 이론적 지식 습

득과 체험형 활동(비즈쿨 캠프 등)을 통한 실무체험으로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

원하고 있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이란 미래 창업자를 위한 창업방법 및 계획,

절차 등을 가르치는 방법뿐 아니라 창업을 했을 때 실패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과정

을 뜻한다[19]. 창업교육의 목표는 창업을 하는 것만이

아닌 개인의 역량 및 기술을 계발하여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20]. 즉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가창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있도록 돕고, 기업가정신 함양

을 통한 혁신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

그램이다. 창업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우 향후 창

업시 기업 생존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고[21], 창업지식 습득으로 진로성숙

도가 높아진다[8]. 종합해보자면, 청소년 창업교육은 회

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인재로서 기

업가정신 함양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

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5,8,22].

창업교육 성과로 만족도 또는 창업의도 등을 주로 제

시하고 있으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교

육의 내․외부적인 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창업교육

특성이다. 창업교육의 특성의 경우 주로 창업교육 서비

스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은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서비스품질의 개념

을 창업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서비스품질이란

소비자가 서비스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의미하며[23,24], 창업교육 서

비스품질은 창업교육 분야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인 인식과 구체적 판단 및 태도로서 창업교육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창업교육 특성은 창업교육 전문강사‧창업교

육 전문성‧창업교육 차별성‧창업교육 운영[25], 강사품

질‧시설품질‧교육품질[19], 교육요인‧행정요인‧복지요

인‧인적요인[26]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결론적

으로 창업교육 특성은 창업교육의 내․외부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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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특성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특정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창업교

육 특성을 측정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19,

25,26], 청소년을대상으로한 창업교육 특성 연구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창업교육인 비즈쿨 관

련 연구 역시 비즈쿨 교육 특성을 창의지향성, 실무지향

성(경험지향성),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비즈쿨 교육의 목

표로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창의적이며, 실무적인지,

교육생의 요구에 맞춘 다양성을 갖추고있는지 측정하는

등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

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나 구성 외에도 교육의 환경적

측면을고려한 연구가 미흡하다[27,28]. 따라서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내․외

부 환경 측면을 모두 고려한 창업교육 특성요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2.2 창업인식

2.2.1 인지된 실현가능성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청소년에게 창업가의 성공스토

리를 들려주고, 성공 창업가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

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나도 노력하면 성공 창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함 위함이라고 할 수있다. 창업

사건(Entrepreneurial Event)모델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

고 있는데, 해당 모델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인지된 실현가능성

(Perceived Feasibility), 행동 성향(Propensity to act)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9]. 인지된 욕구는 자신이 창업

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그에 대하

여 스스로 매력을 느끼는 정도이며, 인지된 실현가능성

은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공 가능성을 느끼는 정도,

행동 성향은 창업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다

[10,11,30]. 지각된 욕구, 지각된 실현가능성, 행동 성향은

창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0]. 즉, 교육을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스스로가 창

업에 대한 관심과욕구가 있어야 하며, 성공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청

소년기에는 실제 창업을 하는 것은 학업의 문제와 진로

선택의 불안정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교

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꾀하고,

스스로에게 창업 성공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향후 창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

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의도와는 밀접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10,11,30].

그러나, 주로 인지된 실현가능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

고 인지된 욕구와 행동 성향, 창업의도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결정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면서 인식으로서

창업교육의 성과 중 하나인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 가능성을 인식

하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청소년기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

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은 일반

교과과정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함께 진행할 만큼[17], 청

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다. 청소년은 일반

적으로 진학, 취업, 창업 등을 향후 진로로 고려하게 된

다. 이전에는 대부분 대학교 진학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였으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

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직업의 개념이 대

두되면서 진로로 창업을 선택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진로결정에는 개인의 내적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 수행시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다[31]. 다시 말하자

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Hackett &

Betz(1981)은 Bandura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분야에

적용하였고,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필요한 신념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분야

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데 진로관련 행동이라는 분

야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요인, 경

험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로 관련 행동을 이끌고 결과

에 대한기대가개인의정서 및인지에영향을미쳐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 만족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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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33-36].

자기효능감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지만,

그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로 진로 및 직업

교육 등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창업교육에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

인적 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37,3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지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

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때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났다

고 하였다[3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개인적

환경요인 및 특성, 교육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한 창업교육의 개발 및 중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선행

연구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창

업에 대한 인식 요인으로서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인식요인으로서 다른 변수

들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2.2.3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에서는 창업스킬 습득 외에도 기업가정신 함

양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청소년에게는 창업교육

을 통하여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

시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관과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40].

창업교육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기업가정신이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파괴 혁신활동

을 이끄는 실행의 성향이며[41], 새로운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자원을 재분배 및 결합

하는 행동이다[42]. 기업가정신 요소는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주

로 언급된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43]

기업경영의 성과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4]. 또

한, 창업가의 특성은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며[45], 기업

가정신교육 역시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인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

신은 창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창업의도

창업교육의 궁극적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

육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행동이 연결되는지 여부이다.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

업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닌 향후 창업을 하는 것에 대

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은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설명 가능하다[47]. 이의미

는 특정행위를함에 있어 그행위에대하여어떤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창

업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도

로서, 창업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변수이다. 또한, 창업

과 관련된 행동과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

제사항이며, 창업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창업을 증가

시킬 수 있다[11]. 종합하자면 창업의도는 향후 실제 창

업을 하려는 개인의 의지로서 창업행동을 이해할 수 있

는 선행요인이다. 창업프로그램 또는 정책은 개인의 역

량 혹은 기술을 높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

도가 높을 때 결국 창업에 이르게 된다[14]. 창업교육 내

용적 서비스품질과 상호작용적 서비스 품질, 개인적 특

성 역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청소년 창업교육에서는 창업교육

요인(교육기법, 교육내용, 자기학습동기)과 창업자 개인

특성(성취욕구, 내적통제, 자기유능감, 개인네트워크)이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6], 청

소년의 자기효능감, 실현가능성 등의 개인적 특성과 주

관적 규범의 중요성 또한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즉, 창업의도는 종속

변수로 주로 측정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성과이자, 창업과정에서 창업의도는 창업

을 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변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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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에 대하여 형성

된 인식 요인인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에 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높이는것을 제시하

고 관련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연구 목적에 맞게 제시한

연구 모델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and Proposed Hypotheses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전문성, 차별

성, 운영)을 독립변수로, 인지된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기업가정신은 매개변수, 결과변수는 창업의도

로 설정한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은 창업교육 전문

성, 창업교육 차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성되며, 창업

교육 전문성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이 실

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

도”, 창업교육 차별성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이 실무 적용할 만큼 타교육과 차별화 되는 정도”, 창업

교육 운영은 “강의시설, 기자재활용, 교육환경 등 창업

교육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정

도”로 정의하고,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에 대하여성

공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

로와 관련된 행동과 필요한 신념”,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혁신활동을이끄는 실행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3.3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인지된 실현가능

성, 기업가정신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에 대한 이론

적․실무적 전문지식 제공해야 하고, 기존의 경제교육

등과 비교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별성

이 있어야 하며, 실습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기 때문에 강의시설이나 실내 환경, 교육행정 등 환

경적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즉, 창업교육의 성과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

성을 창업교육 전문강사,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

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분하였는데, 창업교육 전문강

사의 경우 자기효능감이나 기대 성취욕구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 이유는 교육

을 진행한 강사가 내부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였으며, 단

기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쿨 캠프 참여학생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쿨 전담교사가 아닌 외부강

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단기교육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을 창업교육 전문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인지된 실현가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 그

이유는 창업교육의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과 교육

운영 등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 정도인데, 질 높은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교

육생들은 긍정적 창업 인식을갖게 되고, 더 나아가 창업

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불어, 창업교

육은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3].

즉,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창업교육을 통해 인지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창업교육 프

로그램 특성이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a : 창업교육 전문성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 창업교육 차별성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a : 창업교육 운영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 창업교육 전문성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 창업교육 차별성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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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b : 창업교육 운영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4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불

확실성은 ‘잘해낼수 있다’는 스스로에대한믿음과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필요역량은 교육을 통하

여 함양 가능하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인은 진로발달

에 큰 영향을 준다[34]. 여기서 제시한 중요한 성인이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CEO특강 등을 통

하여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롤모델의 성장과정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 나도 저렇게 하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자신감 즉, 스스로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느

끼게 된다. 이는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 창업을 하기 위

한 선행요인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요인

이기도 하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인지된 실현

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창업을하기위해서는인지된욕구(Perceived Desirability),

인지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행동 성향

(Propensity to act)이 필요하며[29], 이는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0].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

이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임을 알수 있었으며[10,12], 이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하여 창업의도를고양시키는 방

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 교육은 학생에게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역량을 함

양하게 도와주어 창업의도를 높게 한다[13].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6 자료 수집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창업교육에 의한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

의 변화에 따라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창

업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

신의 연관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연

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베이 기반의 구조방

정식모델링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14

년 7~8월 약 1개월간 청소년 비즈쿨 캠프에 참여한 전국

비즈쿨 학교 청소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고, 이중 부분적으로 무응답이거나 설문에 이상한

점이 불성실한 응답 25개를 제외한 559개의 설문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응답자의 표본 특성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비즈쿨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

(고등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ategories Frequency Ratio(%)

Total 559 100.0%

Grade

First Grade 201 36.0%

Second Grade 269 48.1%

Third Grade 89 15.9%

Gender
Male 241 43.1%

Female 318 56.9%

Startup Club
Activity

Yes 341 61.0%

No 218 39.0%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375 67.1%

No 184 32.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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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하며, 7개의 잠

재변수 중 Cronbach's Alpha 계수가 가장 적은 항목이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 나타났는데, 0.774로서 권장사항

보다 높아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고자 AMOS 22.0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에 대한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

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기준치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df = 1.74, GFI = 0.915, AGFI

= 0.897, CFI = 0.972, NFI = 0.937, RMSEA = 0.036).

Construct Item AVG STD
Factor
Loadin

g

Cronba
ch's
Alpha

CR AVE

Education
Expertise

EE1
EE2
EE3
EE4
EE5

3.99 0.65

.745

.776

.764

.780

.654

0.893 0.934 0.738

Education
Specialty

ES1
ES2
ES3
ES4

3.97 0.70

.775

.777

.752

.718

0.911 0.946 0.815

Education
Operation

EO1
EO2

3.96 0.74
.686
.653

0.849 0.900 0.818

Perceived
Feasibility

PEA1
PEA2
PEA3
PEA4

3.19 0.70

.641

.669

.704

.740

0.774 0.791 0.56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ESE1
ESE2
ESE3
ESE4
ESE5

3.76 0.65

.625

.719

.720

.661

.807

0.840 0.889 0.616

Entrepre-
neurship

Entre1
Entre2
Entre3
Entre4
Entre5
Entre6
Entre7
Entre8
Entre9

3.65 0.69

.648

.710

.723

.728

.709

.705

.676

.710

.741

0.916 0.982 0.948

Entrepre-
neurial
Intention

EI1
EI2
EI3
EI4
EI5

3.75 0.73

.791

.805

.788

.777

.713

0.935 0.956 0.812

Table 2.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개념신뢰도가 가장 낮은 변수

는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서 0.791이 나왔으며, 평균분산

추출이 가장 낮은 변수 또한 인지된 실현가능성이 0.561

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권장치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

되어 개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분산의 설명력은 39.6%로 나

타나 공통방법편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공통 요인 변수 미적용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χ2 =

906.79 (df = 521, p<0.05)이고, GFI = 0.915, AGFI =

0.897, CFI = 0.972, NFI = 0.937, RMSEA = 0.036로 나타

났다. 공통 요인 변수 적용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χ2 =

802.79 (df = 486, p<0.05)이고, GFI = 0.924, AGFI =

0.901, CFI = 0.977, NFI = 0.944, RMSEA = 0.034으로서,

적용 전 보다 적합도가 좋아졌다. 또한, △χ2 값이 103.9

로서 변화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동일방법

요인 통제 후의 모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공통방법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ruct 1 2 3 4 5 6 7

Education
Expertise

0.859 　 　 　 　 　 　

Education
Specialty

.672** 0.903 　 　 　 　 　

Education
Operation

.621** .656** 0.904 　 　 　 　

Perceived
Feasibility

.356** .369** .309** 0.749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00** .443** .394** .444** 0.785 　 　

Entrepreneurship .436** .424** .390** .539** .546** 0.974 　

Entrepreneurial
Intention

.563** .506** .467** .442** .515** .576** 0.901

1) **p<.01

Table 3.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4.3 구조모형 분석

측정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후, 연구 모

형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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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df GFI AGFI CFI NFI RMSEA

Results 2.033 0.901 0.885 0.957 0.919 0.043

Standard <3 >0.9 >0.8 >0.9 >0.9 <0.06

Table 4. Results for Fitness of SEM

다음으로 경로계수(β)를 통하여 연구 변수들간의 영

향관계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검증 결과, 대부분의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창업교육

운영이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H3a)과 창업교육 운영이 기업가정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b)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Path Coeffient Std error t-value Results

H1a EE→PF 0.238 0.078 2.933** Accept

H1b EE→E 0.264 0.086 3.586** Accept

H2a ES→PF 0.279 0.069 3.236** Accept

H2b ES→E 0.176 0.076 2.276* Accept

H3a EO→PF 0.043 0.067 0.511 Reject

H3b EO→E 0.144 0.074 1.876 Reject

H4 PF→CDMSE 0.255 0.076 3.945** Accept

H5 E→CDMSE 0.444 0.06 7.073** Accept

H6 PF→EI 0.212 0.078 3.604** Accept

H7 CDMSE→EI 0.241 0.058 4.662** Accept

H8 E→EI 0.343 0.064 5.808** Accept

1) *p<.05, **p<.01
EE(Education Expertise), ES(Education Specialty), EO(Education
Operation), PF(Perceived Feasibility),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Entrepreneurship), EI(Entrepreneurial Intention)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4.4 연구결과 논의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의 창업인식은 창업의도에 유의

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

교육 운영은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에 비하

여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창업교육의 성

과변수인 창업의도의 향상은 결국 청소년의 창업인식 개

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창업교육 내용적 측면이 교육 지

원 측면인운영측면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제시하고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

그램은 전문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긍정적 창

업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

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그리고 창업교육 운영)이 청소

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청소년의 창업

인식(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

신) 형성이 매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교

육 전문성과 창업교육 차별성은 인지된 실현 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매개하여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창업과 관련

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형

성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증명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 측면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교

육 전문성과 창업교육 차별성과 같이 창업교육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소년의 창업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창업관련 프

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에 있어 청소년의 긍정적

창업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로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 측면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향후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창업인

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외부적인 특성을 고려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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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은 수

준에 속하는 청소년 비즈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 일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개인수준의측정 전환시개인의성격,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 창업 교육간 관련성 등을 제

시한다면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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